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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김
 ● 요한복음 13:4-5, 12

 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  
   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  
  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 
  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

● 찬양 / 해 같이 빛나리

1) 말씀
     ‘가장家長’이란 단어 속에는 참으로 많은 책임과 부담이 들어 있지만, 그 속에는 또한 아
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‘힘의 논리’가 아니라 ‘섬김의 
논리’입니다. 주님의 섬김은 ‘남성’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길 잃은 
양 떼같이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
섬기신 것입니다. 
 내가 바뀌어야 다른 가족도 바뀝니다. 섬김을 받는 습관에서 섬기는 습관으로 바뀔 때 가족도 
바뀝니다. 섬김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. 섬김을 위한 
훈련으로는 첫째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배려입니다. 아내의 수고를 따뜻한 말로 인정하고 위로
해 주고, 쉬고 싶어하는 남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녀들의 
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에 수고함을 아끼지 않고 
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칭찬하고 가족 결정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존중받고 
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가족이 함께 연탄 배달처럼 함께 사회 봉사하는 기
회를 갖는 것도 좋은 습관을 위한 훈련입니다.    
 

  2) 다짐과 기도 
  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, 가정의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. 섬김과 배려를 통
해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사랑의 성숙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. 


